
신라면블랙, 허위․과장광고 제재
공정위, 소비자 현혹시키는 내용 일색 … 과징금 1억5500만원 “쥐꼬리”

농심이 4월 <프리미엄제품>으로 출시한 <신라면 블랙>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 표시와 광고

를 했다고 결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.

공정위는 6월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<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>, <가장 이상적

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>, <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> 등으로 표시 광고한데 대해 “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

로 인정된다”고 밝혔다.

<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>과 관련해서는 영양소별로 살펴본

결과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

때 탄수화물 78%, 단백질 72%, 철분 4%에 불과했다.

또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.3

배이고, 고혈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

나트륨 함유량도 1.2배에 달해 <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

로 담겨있다>라는 표시는 과장인 것으로 판단했다.

공정위는 <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

영양균형을 갖춘 제품>이라는 표시에 대해서도 “3대 영양소 섭

취의 이상적인 비율은 개별 소비자의 연령, 활동량, 생리적인

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”며 “신라면 블랙이 이상적인 영양

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”고 강

조했다.

특히, 농심이 <식품 섭취에서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의 가장

완벽한 비율이 60:27:13인데, 신라면 블랙은 라면 중에서 가장

근접한 62:28:10>이라고 주장해온데 대해 “일본 농림수산성이 3대 영양소 비율 60:27:13을 목표치로 내세운 것

은 육류소비 억제,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것과 무관하다”며 과장

표시라고 규정했다.

또 농심이 신라면 블랙의 3대 영양소 비율을 근거로 <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>이라고 광고한데 대해 “신라

면 블랙은 많이 섭취하면 고협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

하고 있어 콩이나 저지방우유처럼 빈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<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>

으로 인정하기 어렵다”고 밝혔다.

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의 비율에 근거해 <완전식품>이나 <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>을 규정한다면 3대 영

양소의 비율이 52:13:33인 저지방우유나 29:38:33인 콩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도저히 될 수 없게 된다며

신라면 블랙의 광고가 허위임을 지적했다.

과징금을 1억5500만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“신라면 블랙이 출시된 4월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6월24일

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됐다”고 밝혔다.

하지만, 소비자단체들은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통해 2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정위

의 처벌이 <솜방망이>라고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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